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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women’s appearance decoration on professional 

image, preference evaluation, and inferences about age and job.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omen’s appearance decoration was limited to eyeglasses, earrings, hair length, and 

clothing color. A quasi-experimental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experimental 

design was a 3×2×2×4 (eyeglasses×earrings×hair length×clothing color) factorial design. 

The model of stimulus photographs was a woman in her late twenties. She wore a tailored 

collared jacket with a white dress shirt. The subjects were 362 female college students 

resid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woman wearing 

glasses and earrings was perceived as more professional than the woman without glasses 

and earrings. The woman with short hair was evaluated to be more professional than the 

woman with long hair. Light grey and dark grey jackets enhanced a professional image in 

the woman than red and dark red jackets. The woman without glasses was preferred more 

than the woman wearing glasses, and the woman wearing earrings was preferred more than 

the woman without earrings. Second, the woman wearing wire-rimmed glasses, earrings, and 

grey jacket with short hair was perceived to have the highest level of professionalism. Third, 

the subjects perceived the woman wearing wire-rimmed glasses as looking the oldest and the 

woman without glasses as looking young. The subjects perceived the woman with short hair 

as looking younger by 3 to 4 years than the woman with long hair. Fourth, the subjects 

frequently considered the woman wearing the wire-rimmed glasses, the woman with short 

hair, and the woman wearing the grey jacket as having a professional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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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이전되면서 전

문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여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여

성 전문 직업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8.7%로서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오헌석, 성은모, 2010). 

행정고시의 경우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1995년 

12.4%, 2000년 25.1%였으나 2005년에 44.0%로 

높아졌고 2008년에는 51.2%로 남자보다 많아졌

※ 이 논문은 201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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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10년에도 47.7%로 남성과 대등한 수준

을 기록했다. 외무고시는 1983년 5%에서 2000년

에는 20%만 여자였으나 2005년 52.6%, 2010년 

60%로 높아졌다. 사법시험 여성합격자 비율도 

1983년 3.7%였던 것이 2000년 18.9%, 2005년 

32.3%, 2010년 41.5%로 꾸준히 높아졌다(김성모, 

2010. 6. 24; “고시생...”, 2011. 8. 1; 허명숙, 2007). 

이처럼 여성의 전문직 사회진출은 큰 변화를 나

타내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업전문성에 대

한 긍정적인 면을 의복과 같은 외모 장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Thurston et al., 1990; 

서주희 외 2010; 김문영, 2002)에서 여성의 전문

직 이미지 수준은 의복 스타일이나 의복 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적절한 의복은 업무성과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단서 중 헤어

스타일은 이미지를 좌우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헤어길이는 헤어컬러보다 더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이효숙, 박숙현, 2007). 헤어길이가 긴 경우 

짧은 머리나 중간 길이보다 매력적으로 지각되

었고(정해선, 강경자, 2004), 짧은 헤어스타일은 

지적으로 평가되었다(이영미, 서미아, 1998). 젊

은 여성들에게 착용빈도가 높은 귀걸이와 같은 

액세서리는 인상을 깊게 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안경도 얼굴 이미지 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지적인 특성은 증가하나 매력은 감소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Edwards, 1987; Endo, 2004). 즉 

의복, 헤어스타일과 안경,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 

착용은 외모의 구성 요소로서 개인의 전문직 이

미지를 평가하는데 의미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전문직 종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추어 안경 착용과 외모 장식

이 여성의 전문직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 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경, 의복 색, 헤어길이, 

귀걸이 착용에 따른 여성의 전문직 이미지와 선

호도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들 변인의 상

호작용효과를 파악하며, 안경, 의복 색, 헤어길

이, 귀걸이 착용의 외모 단서와 연령 및 직업 추

론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시각적 이미지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

하며, 여성의 외모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유지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

를 둔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전문직 이미지

전문직 이미지는 유능함, 사회적 승인, 직업

적 성공의 요소 등이 내포되며(Roberts, 2005),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들은 교육수

준 향상으로 전문직 진출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직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모 단서에 관

한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Thurston et 

al.(1990)은 사무직 및 전문직 남녀 회사원을 대

상으로 연령, 체형, 패션디테일, 의복유형에 따

라 여성의 전문직 이미지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

사하였으며, 전문직 이미지의 평가를 위하여 효

율적, 성공적, 책임성 있는, 탁월한 등의 형용사

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지각대상자의 연령이나 

신체유형에 관계없이 수트가 원피스 드레스보

다 전문직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남성들

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 중에서 40-50대의 연령

이 높은 여자를 20-30대의 연령이 낮은 여자보

다 더 전문직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

다. Kwon(1994)은 직장에서의 부적절한 옷차림

은 여성의 직업전문성을 감소시키며, 직장 의복

의 적절성은 착용자의 능력, 책임성, 근면성, 지

성, 정직성에 대한 자기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즉 적절한 의복은 업무성과

를 높일 뿐 아니라, 정직성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주면서 좋은 인상으로 평가되는 장점이 있

다. 김문영(2002)은 전문직 여성의 복장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한 직업으

로 인식되면서 전문적인 직업의 이미지가 나타

난 영화 의상의 특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직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는 의

복 스타일보다 의복 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의복 색은 무채색과 저채도, 저명도가 

주로 사용되었다. 의복 스타일은 포멀한 수트와 

남성적 이미지의 셔츠형 블라우스가 전문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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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유희

(2010)는 프로페셔널 의복이미지에는 규범적 이

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활동적이고 세련

된 이미지의 순이라고 하였다. 치과위생사를 대

상으로 한 서주희 외(2010)의 연구에서는 흰색 

유니폼 착용자는 유채색 유니폼 착용자보다 전

문직 자기이미지를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유니

폼에 무늬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직 자기이미지 

수준이 낮게 지각되었다. 허은영 외(2011)의 연

구에서는 간호복과 장교복의 긍정적 기능을 인

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기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문직 이미지는 의복에 의하여 향상

될 수 있으며, 규범적인 스타일, 포멀한 복장, 

무채색 의복은 전문직 이미지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2. 외모 장식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경쟁력으로 간주되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외모관리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임경복, 2010), 개인의 

상승욕구는 패션 사용과 관련을 지니게 된다(최

샛별, 진기남, 2007). 외모 장식에는 의복, 헤어

스타일, 화장, 액세서리 착용 등의 다양한 특성

이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복 색, 헤어길

이, 귀걸이, 안경을 연구 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색채는 의복에 있어 표현적 요소가 강하

고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으므로(강혜원, 1995) 의복 색을 연

구변인으로 정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인

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의복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작용하며(나광주, 1989), 경제적으로 저렴

하고 용이하게 얼굴형과 신체이미지에 착시효

과를 주게 된다(박주비, 정옥임, 2005). 선행연구

(이효숙, 박숙현, 2008)에서 헤어스타일 중에서 

헤어길이가 웨이브여부보다 이미지 표현에 더 

영향을 주었으므로 헤어길이를 연구변인으로 

택하였다. 귀걸이는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는(최수경, 2010) 장식적인 액세서리

로 얼굴 근처에서 착용되므로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안경은  얼굴에 직접 착용

하는 액세서리로서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

는 전문직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Hellström & Tekle, 1994) 연구변인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의복 색, 헤어길이, 

귀걸이, 안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Francis and Evans(1987)는 여성 관리직 직원

의 능력에는 짙은색 의복이 긍정적인 인상을 나

타내고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긍정

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Damhorst(1984-1985)

의 연구에서 정장차림은 캐주얼복장보다 높은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Molloy(1988)는 수트의 색이 어두울수록 권위적

인 느낌을 주며, 진남색과 진회색 수트는 신뢰

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차미승(1992)은 의복의 

성숙성에는 형태보다 색채가 강하게 작용하고 

파랑은 성숙한 이미지가 높다고 하였다. 김윤경, 

강경자(2003)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유채색

보다 무채색 의복이 매력적이며, 무채색은 여러 

가지 톤 조합에서 고상하고 품위있는 것으로 지

각된다고 하였다. 김영인 외(2000)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의복 색에서 채도가 낮은 색조를 선

호하였는데 특히 정장의 경우 검정과 회색을 매

우 선호한 반면, 캐주얼 의복의 경우는 무채색

을 덜 선호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의복과 함께 외모향상의 중요

한 수단이 되어 왔는데, 여성들은 헤어길이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자신의 역할과 분위기를 전

달하게 된다. Terry and  Krantz(1993)의 연구에

서 여성의 긴 머리는 연령이 젊게 평가되었으나 

사교성 등의 사회적 능력이 낮게 지각된다고 하

였으며, Cash(1985)는 짧고 단순한 헤어스타일의 

여성이 비관리직보다 관리직에 종사할 가능성

이 더 높다고 하였다. 정수진 외(2005)의 연구에

서는 헤어길이가 길면 짧은 경우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였다. 이영미, 서미아(1998)의 연구

에서 커트머리는 지적인 이미지가 높고, 긴 직

모와 단발 직모는 단정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윤소영(2001)의 연구에서는 커트머리

가 긴 머리보다 성실한, 믿음직한, 책임감 있는 

인상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긴 머리는 커트머리

보다 호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정수진, 최수경

(2009)은 묶은 머리가 롱스트레이트 헤어보다 



- 4 -

4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14권 4호 (2012.12)

지적이며 단정해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효숙, 박

숙현(2007)의 연구에서 긴 머리 스타일은 귀엽

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짧은 머리는 현대적이며 

경쾌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의복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액세서리는 실

용성 및 기능성이 강조되는 것과 장식성과 미적 

효과가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귀걸이는 장식적

인 액세서리로 착용되고 있다. 조기년(2004)의 

연구에서 직장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목걸이나 반지, 귀걸이였으며, 액세

서리 착용에 의하여 가장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

는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라고 하였다. 최수

경(2010)은 발랄하고 젊어보이는 의복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은 귀걸이와 헤어 액세서리 착용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귀걸이 재료 중에서 금, 

은, 플라스틱에 비해 진주가 더 매력적이며 부

드럽게 평가되었으며, 밀착형 귀걸이가 라인형

보다 더 귀여운 이미지를 나타냈다(윤영애, 

2005). 장신구의 종류에 의하여 성역할의 고정관

념이 확인되었는데,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스

카프 등은 여자다움을 나타냈으며(한명숙, 

2004), 스카프는 여성성 외에 전문성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이명희, 2006). 

안경은 실용적인 액세서리에 속 하지만 얼굴

에 착용함으로써 얼굴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주

게 된다. Edwards(1987)의 연구에서 안경을 착용

한 경우 남녀 모두 지성이 증가하였으나 매력성

은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남자보다 여자

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Terry and Krantz(1993)

의 연구에서는 안경은 읽기, 쓰기와 같은 지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여성이 안

경을 착용한 경우는 정직성, 지성, 민감성, 안정

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사교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Hellström and Tekle(1994)은 안경 

착용자가 의사, 교수 등과 같이 교육 수준이 높

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안경이 지적 직업과 관련

된다고 하였다. 정수정 외(1999)의 연구에서는 

안경이 착용자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경우와 권위 등 긍정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있다고 하였다. Endo(2004)는 안

경 착용자는 자신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외모가 더 낫게 보일 것으로 생각하며, 업무관

련 상황에서는 안경을 착용하더라도 데이트의 

상황에서는 안경대신 콘텍트렌즈를 착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경 착용은 지적 능력

과 권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착용자

의 매력성을 감소시키며, 부정적인 인상을 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성의 외모장식(안경, 의복 색, 

헤어길이, 귀걸이 착용)에 따른 전문직 이미지

와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변인의 상

호작용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2. 여성의 외모장식(안경, 의복 색, 

헤어길이, 귀걸이 착용) 유형별 전문직 이미지

와 선호도에 의한 다차원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문제 3. 여성의 외모장식(안경, 의복 색, 

헤어길이, 귀걸이 착용)과 연령 및 직업 추론의 

관계를 분석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준실험방법으로 4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3×2×2×4(안경×귀걸이×헤어길이×의복 색)

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안경은 금속테 안경, 

뿔테 안경, 안경 비착용을 포함하였다. 안남정 

외(2004)의 연구에서 안경테의 재료는 플라스틱

테, 금합금 금속테, 금동합금 금속테, 귀갑테 등

으로 분류되었으며, 소비자들은 금합금 금속테

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 플라스틱테와 금

동합금 금속테를 선호하였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안경은 금속테보다 두꺼운 라인을 사용하

며, 현재 뿔테로 총칭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검정색 금속테와 검정색 플라스틱테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플라스틱테는 뿔테로 칭

하고자 한다. 귀걸이는 귀걸이 착용여부로 구분

하였는데, 귀걸이 형태는 지름 1.2cm 크기의 진

주알이 귓볼 아래에 달린 짧은 드롭(drop)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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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 자극물 

사용하였다. 

헤어길이는 짧은 머리와 긴 머리의 직모로 구

분하였는데, 직모 외에 웨이브가 있는 헤어스타

일의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험연

구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

태의 직모로 제한하였다. 이효숙, 박숙현(2008)

은 숏트헤어는 일반적으로 헤어길이가 10cm 이

하이며, 롱헤어는 어깨 뒤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짧은 머리는 숏커트 스타일이고 

긴 머리는 어깨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로 정하였

다(그림 1).

의복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을 비교하기 위하

여 회색과 빨강을 택하여, 2가지 명도로 변화시

켰다. 회색은 정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색이며

(김영인 외, 2000), 빨강은 개성적인 이미지가 높

은데 비해, 회색은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므로

(이미숙, 박성은, 2004) 회색과 대조되는 느낌을 

주는 빨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실험의복의 재

킷 색으로 고명도의 연회색, 저명도의 진회색, 

빨강, 저명도의 어두운 빨강을 포함하였으며, 각 

색의 먼셀표색계의 기호를 순서대로 보면 N7, 

N3, 5R 5/14, 5R 3/12였다.

모델은 20대 후반 연령층으로서 타원형 얼굴

의 여성 1명이었으며, 의복은 연회색 테일러드 

칼라의 재킷과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였다. 자

극물 제작은 모델이 실험의복을 착용한 모습을 

촬영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킷의 

의복 색,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변인을 연구목

적에 맞게 변화시켰다. 자극물은 가슴선 근처까

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체 사진으로 10×13cm 

크기의 사진이었으며, 배경은 연한 회색(N8.5)이

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총 48개의 자극물이 사

용되었다. <그림 1>의 자극물a는 모델이 짧은 

머리에 뿔테 안경, 귀걸이, 진회색 재킷을 착용

한 모습이고, 자극물b는 긴 머리에 금속테 안경, 

귀걸이, 연회색 재킷을 착용한 모습이다.

질문지는 자극물 사진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

문직 이미지와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

구는 7점 의미미분척도 10개 문항이었으며, 선

행연구(김경원 외, 2004; 이명희, 강승희, 1998; 

정해선, 강경자, 2004; Thurston et al., 1990)를 참

고하여 문항을 택하였다. 전문직 이미지는 자극

물로 제시된 인물의 외모 장식에 대하여 전문직

업인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내용으로서 7개의 형

용사로 측정하였으며, 논리적인, 책임성 있는, 

지성적인, 성공적인, 전문가다운, 이성적인, 업무

에 충실한을 포함하였다. 선호도는 자극물로 제

시된 인물의 외모 장식에 대하여 선호하는 정도

를 조사하는 3개 형용사를 사용하였으며, 호감

이 가는, 내가 좋아하는, 보기 좋은을 포함하였

다. 자극물 인물의 연령과 직업을 조사하는 문

항을 포함하였는데, 연령은 제시된 인물의 연령

이 몇 살로 보이는지를 기입하게 하였으며, 직

업은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여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대학생, 비취업주부 항목 중

에서 인물의 추론되는 직업 한 개를 택하게 하

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학년과 연령을 조사하였다.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 평가 항목의 구성타당

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배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

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2개 요인을 택하

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성공적인-성공적이지 않은, 전문가다

운-전문가답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전문직 이미

지 요인으로 나타났고, 요인 2는 보기 좋은-보기 

싫은, 내가 좋아하는-내가 싫어하는 등이 포함

되어 선호도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61 이상이었고, 누적변량은 58.71%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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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요인 1.  전문직 이미지 요인부하량

 논리적인 - 비논리적인  

 책임성 있는 - 책임성 없는

 지성적인 - 지성적이지 않은 

 성공적인 - 성공적이지 않은

 전문가다운 - 전문가답지 않은

 이성적인 - 감성적인 

 업무에 충실한-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80

.79

.75

.69

.68

.65

.61

   변량 = 35.75%     누적변량 = 35.75%

   고유치 = 3.58      α 신뢰도 = .83

요인 2.  선호도 요인부하량

 호감이 가는 - 호감이 가지 않은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싫어하는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87

.86

.80

   변량 = 22.96%     누적변량 = 58.71% 

   고유치 = 2.30     α 신뢰도 = .81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의 여대생 362명이었

으며, 한 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

게 하였다. 그 결과 724개의 질문지 응답을 자

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를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 분석, 

사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χ2-검

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27.3%(99명), 2학년이 32.3%(117명), 3학

년이 22.4%(81명), 4학년이 18.0%(65명)였고, 연

령 분포는 18-19세가 32.6%(118명), 20-24세가 

57.7%(209명), 25세 이후가 9.7%(35명)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 평가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전문

직 이미지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효과에서 전문직 이미지는 안경 착용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를 비교해 볼 

때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안경을 착용

한 여성이 전문직 이미지가 더 높게 평가되었

다. 이것은 Edwards(1987)의 연구, Terry and 

Krantz(1993)의 연구에서 안경 착용 여성이 비착

용자보다 지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Hellström 

and Tekle(1994)의 연구에서 안경 착용자가 의

사, 교수 등의 전문직으로 평가된 점과 유사한 

결과였다. 금속테 안경과 뿔테 안경의 전문직 

이미지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귀걸이 착용여부에 따라 전문직 이미지 평가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전문직 이미지

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귀걸이가 직장

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착용하는 액세서리이며

(조기년, 2004), Cash(1985)의 연구에서 화려한 

장신구보다 단순한 장신구를 착용한 여성이 관

리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귀걸

이가 진주알 1개를 사용한 단순한 형태였으므로 

전문직 이미지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헤어길이에 따라서도 전문직 이미지 평가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짧은 머리가 긴 머리보다 

더 전문직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Cash, 1985)에서 짧은 헤

어스타일이 긴 헤어보다 여성 관리직의 단서로 

지각되며, 커트머리가 긴 머리보다 성실하며 책

임감 있고(윤소영, 2001), 지적인 이미지가 높다

(이영미, 서미아, 1998)고 한 내용과 유사한 결과

였다. 또한 이것은 실제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복 색에 따라 전문직 이미지 평가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회색 및 진회색 재킷은 빨강 및 

어두운 빨강 재킷보다 전문직 이미지가 더 높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무채색이나 유채색 모두 명

도 변화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채색보다 무채색 의복이 고상하고 품위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김윤경, 강경자, 2003), 회색은 

남성의 정장 수트로 착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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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df
전문직 이미지

F

선호도

F

안경(A) 2     12.99**     11.50**

귀걸이(B) 1      9.35**      8.34**

헤어길이(C) 1     64.97**     40.83**

의복 색(D) 3      9.41**    2.06

A×B 2     .32     3.47*

A×C 2     .79     .98

A×D 6     .19     .93

B×C 1     .01     .01

B×D 3     .33    1.12

C×D 3    1.82     .63

A×B×C 2     .09     .15

A×B×D 6     .72     .74

A×C×D 6    1.43     2.32*

B×C×D 3     .99     .47

A×B×C×D 6     .93    1.83

집단 내 오차 676

변인 속성 N M 에타제곱 M 에타제곱

안경

금속테 243    4.88a

.037

   3.19b

.033뿔테 241    4.95a    3.06b

안경무 240    4.55b    3.54a

귀걸이
유 362   4.90

.014
  3.39

.012
무 362   4.69   3.14

헤어

스타일

짧은 360   5.07
.088

  2.99
.057

긴 364   4.52   3.53

의복 색

연회색 182   4.99a

.040

  3.42

.009
진회색 180   4.95a   3.28

빨강 180   4.62b   3.21

어두운 빨강 182   4.60b   3.14

*p<.05,  **p<.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2>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 평가

전문직 이미지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빨강이 회색보다 전문직 이미지가 낮게 평

가된 것은 유경숙(1996)의 연구에서 빨강이 지

적 이미지가 낮게 평가되었던 결과와 유사한 맥

락이며, 전문직 여성의 복장으로 무채색이 주로 

사용되었던 김문영(2002)의 선행연구와 일치하

였다. 

전문직 이미지 요인은 모든 독립변인들에 의

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전문직 이미

지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각 항목별로 검토하

였을 때 ‘성공적인’ 이미지와 ‘전문가다운’ 이미

지는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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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 색

안경, 헤어길이       
연회색 진회색 빨강 어두운 빨강

금속테
짧은 헤어    4.57abcde    5.30a    4.90ab    4.3bcde

긴 헤어    4.90ab    3.97de    3.87e    4.19bcde

뿔테
짧은 헤어    4.93ab    4.77abcd    4.63abcde    4.77abcd

긴 헤어    4.58abcde    4.83abc    3.90e    3.93de

안경 비착용
짧은 헤어    4.67abcde    4.83abc    4.47abcde    4.17bcde

긴 헤어    4.13bcde    3.90e    4.20bcde    4.00cde

F=2.75, p=.00,   a-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3> ‘성공적인’ 이미지 평가에 대한 안경,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평균 비교

었다.

‘성공적인’ 이미지는 안경, 헤어길이, 의복 색

의 3개 변인에 의하여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각 집단의 평균과 상호작용형태는 

<표 3> <그림 2>와 같다. <표 3>에서는 각 집단

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

하여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진회색 재킷과 금속테 안경을 착용하고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은 가장 성공적인 이미지가 높았

다. 같은 진회색 재킷이라도 긴 머리를 하고 안

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성공적인 이미지가 

낮았으며, 빨강 재킷을 입고 긴 머리에 금속테 

안경이나 뿔테 안경을 착용한 여성도 성공적인 

이미지가 낮았다. 따라서 어두운 무채색 의복, 

금속테 안경, 짧은 머리를 동시에 채택한 경우

는 성공적인 이미지를 가장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다운’ 이미지는 귀걸이, 헤어길이, 의

복 색의 3개 변인에 의하여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가 있었으며, 각 집단의 평균과 상호작용형태

는 <표 4> <그림 3>과 같다. <표 4>에서는 각 

집단별 평균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3>에서 연회색 재킷을 입고 짧은 머리에 

귀걸이를 한 경우는 전문가다운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진회색 재킷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모

습도 귀걸이 여부에 상관없이 전문가다운 이미

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 머리에 빨

간색 계통의 재킷을 입고 귀걸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전문가답게 보이지 않았다.

SH: 짧은 헤어, LH: 긴 헤어

<그림 2> ‘성공적인’ 이미지 평가에 대한 안경,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표 2>의 주효과에서 선호도 평가는 안경 착

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안경을 착용하

지 않은 여성이 안경을 착용한 경우보다 더 선

호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들이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선호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향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안경

이 매력성 감소(Edwards, 1987)와 호감을 감소시

키는 단서(Lennon & Miller, 1984-1985)로 작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귀걸이 착용여부

에 따라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헤어길이에 따라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긴 머리가 짧은 머리보다 더 선호도가 높았다. 

이것은 본 연구의 피험자가 여대생이므로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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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색

귀걸이, 헤어
연회색 진회색 빨강 어두운 빨강

귀걸이유
짧은 헤어     5.64a     5.58a     4.78bcd     5.11ab

긴 헤어     4.87bc     5.04abc     4.84bc     4.40cd

귀걸이무
짧은 헤어     5.04abc     5.58a     4.82bcd     5.04abc

긴 헤어     5.20ab     4.58bcd     4.18d     4.17d

F=3.50, p=.00,  a-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4> ‘전문가다운’ 이미지 평가에 대한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평균 비교

여성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긴 생머리를 짧은 

머리보다 더 선호한 것이라고 본다.  

    

SH: 짧은 헤어, LH: 긴 헤어

<그림 3> ‘전문가다운’ 이미지 평가에 대한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의복 색에 따라 선호도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호도는 안경 및 귀걸이 착용의 2개 변인에 

의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각 집단

의 평균과 상호작용형태는 <표 5> <그림 4>와 

같다. 

<그림 4>를 볼 때 귀걸이를 착용하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뿔테 안경을 착용한 여성은 귀걸이 착용여

부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선호도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나, 뿔테 

안경과 함께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안경 착용 모습에 

대한 선호가 낮으면서도 뿔테 안경은 더 강한 

안경 착용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귀걸이

와 같은 장식적인 액세서리를 착용함으로써 강

한 특성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

석된다. 즉 장식적인 액세서리에 의하여 착용자

의 이미지가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경 

귀걸이
금속테 뿔테 안경 무

귀걸이 유 3.15c  3.34abc 3.59a

귀걸이 무  3.23bc  2.78d  3.49ab

F=7.14, p=.00,  a-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5> 선호도 평가에 대한 안경과 귀걸이에 따른 평균 
비교

<그림 4> 선호도 평가에 대한 안경과 귀걸이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선호도는 안경, 헤어길이, 의복 색의 3개 변인

에 의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각 

집단의 평균과 상호작용형태는 <표 6> <그림 

5>와 같다.

<그림 5>를 볼 때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긴 

머리에 연회색 재킷을 입은 여성을 선호하는 정



- 10 -

10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14권 4호 (2012.12)

의복 색

안경, 헤어       
연회색 진회색 빨강 어두운 빨강

금속테
짧은 헤어     3.01cde     3.00cde     3.11bcde     2.48f

긴 헤어     3.77abc     3.70bcd     3.06cde     3.36bcde

뿔테
짧은 헤어     3.07cde     2.88ef     2.48f     3.04cde

긴 헤어     3.34bcde     3.37bcde     3.33bcde     2.97ef

안경 비착용
짧은 헤어     3.09bcde     3.18bcdef     3.40bcde     3.16bcdef

긴 헤어     4.26a     3.58bcde     3.86ab     3.82ab

   F=3.99, p=.00,  a-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6> 선호도 평가에 대한 안경,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평균 비교

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긴 머리에 빨강이나 어두운 빨강 재킷을 입은 

여성도 비교적 선호도가 높았다. 금속테 안경을 

착용한 여성이 짧은 머리에 어두운 빨강 재킷을 

입은 경우는 선호도가 매우 낮았다. 뿔테 안경

을 착용하고 짧은 머리를 한 경우는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는데, 특히 뿔테 안경에 짧은 머

리를 하고 빨강 재킷을 착용한 여성에 대한 선

호도가 매우 낮았다. 또한 짧은 머리에 연회색 

재킷을 입은 여성은 선호도 평가에 있어 안경 

착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SH: 짧은 헤어, LH: 긴 헤어

<그림 5> 선호도 평가에 대한 안경,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2.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에 따른 자극물의 

위치

외모 단서의 위치를 2차원에서 파악하기 위

하여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의 2개 축에 의한 

자극물의 위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

회색과 진회색 자극물의 평가 결과를 합하고 빨

강과 어두운 빨강의 평가 결과를 합하여 2차원

의 인식도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자극물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림이 복잡하여 결과의 이해

도가 감소하게 되며, 연회색과 진회색 자극물의 

평가와 빨강과 어두운 빨강 자극물의 평가의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6>은 전

문직 이미지를 X축, 선호도를 Y축으로 배치한 

결과이다. 

<그림 6>에서 가능한 중앙치 4점을 기준으로 

볼 때 선호도는 4점 이하, 전문직 이미지는 4점 

이상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자극물들은 선호도가 

낮았으나 전문직 이미지는 높게 평가되었다. 그 

중에서 짧은 헤어스타일에 금속테 안경과 귀걸

이를 착용하고 회색 의복을 입은 여성(P9)은 가

장 전문직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었다. 전문직 

이미지가 가장 낮은 여성은 안경과 귀걸이를 착

용하지 않고 긴 헤어스타일에 빨강 의복을 입은 

경우(P8)였다. 선호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경우

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서 긴 헤어스타일에 

귀걸이를 착용하고 회색 옷을 입은 여성(P5)이

었고, 짧은 헤어스타일에 귀걸이 없이 뿔테 안

경을 착용하고 회색 옷을 입은 여성(P19)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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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E-S-무-G  p5:E-L-무-G   p9:E-S-금-G   p13:E-L-금-G  p17:E-S-뿔-G  p21:E-L-뿔-G 
  p2:E-S-무-R  p6:E-L-무-R   p10:E-S-금-R  p14:E-L-금-R  p18:E-S-뿔-R  p22:E-L-뿔-R
  p3:N-S-무-G  p7:N-L-무-G  p11:N-S-금-G  p15:N-L-금-G  p19:N-S-뿔-G  p23:N-L-뿔-G  
  p4:N-S-무-R  p8:N-L-무-R  p12:N-S-금-R  p16:N-L-금-R  p20:N-S-뿔-R  p24:N-L-뿔-R

E:귀걸이유 N:귀걸이무 S:짧은헤어 L:긴헤어 금:금속테안경 뿔:뿔테안경 무:안경무 G:회색재킷 R:빨강재킷

       <그림 6>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에 의한 자극물의 위치

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긴 머리에 귀걸이 

없이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빨강 옷을 입은 여

성(P24)은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가 동시에 낮

았고, 짧은 헤어스타일에 뿔테 안경과 귀걸이를 

착용하고 회색 의복을 입은 경우(P17)는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가 동시에 높은 편이었다.

3.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연령 평가 및 직업 추론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연령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주 효과를 볼 때 안경과 헤어길이

에 따라 연령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를 보면 금속테 안경은 29.40세를 나타내

어 가장 연령이 높았고, 그 다음 뿔테 안경은 

28.49세를 나타내 두 번째로 연령이 높았다. 안

경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연령은 27.63세를 

나타내 가장 연령이 낮았다. 즉 여성의 안경 착

용에 따라 연령 평가가 달리 나타나며, 안경테 

종류에 따라서도 연령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어길이의 경우 짧은 헤어는 

30.18세, 긴 헤어는 26.85세를 나타내, 같은 얼굴

이라도 헤어길이에 따라 3-4세 정도 연령이 달

리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긴 

헤어가 짧은 헤어보다 연령이 젊게 평가된 것은 

정수진 외(2005)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

으나, Terry and Krantz(1993), 이효숙, 박숙현

(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긴 헤어가 

26.85세로 보였던 것은 김양휴(1996)의 연구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 긴 직모였

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귀걸이 착용과 의복 색은 연령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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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df
연령

F

안경(A) 2     17.78**

귀걸이(B) 1    1.28

헤어길이(C) 1    184.46**

의복 색(D) 3     .99

A×B 2    1.78

A×C 2     .97

A×D 6     .70

B×C 1     .09

B×D 3    1.14

C×D 3    1.97

A×B×C 2     .82

A×B×D 6     2.12*

A×C×D 6     .87

B×C×D 3     .48

A×B×C×D 6     .68

집단 내 오차 676

변인 속성 N M
에타제

곱

안경

금속테 243   29.40a

.050뿔테 241   28.49b

안경무 240   27.63c

귀걸이
유 362   28.65

.002
무 362   28.37

헤어

스타일

짧은 360   30.18
.214

긴 364   26.85

의복 

색

연회색 182   28.74

.004
진회색 180   28.46

빨강 180   28.66

어두운 빨강 182   28.14

*p<.05,  **p<.01, 

 a, b, c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7>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연령 
평가

 

연령 평가는 안경, 귀걸이, 의복 색의 3개 변

인에 의하여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각 집단의 평균과 상호작용형태는 <표 8> <그

림 7>과 같다.

<표 8>에서 금속테 안경을 착용하고 귀걸이

와 어두운 빨강 재킷을 착용한 여성은 30.23세

로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경을 착용하

지 않고 귀걸이와 어두운 빨강 재킷을 착용한 

여성은 26.63세로 연령이 매우 젊게 나타났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귀걸이와 진회색 재킷을 

착용한 여성도 27.03세로 연령이 비교적 젊게 

보였다. 이것은 진회색, 어두운 빨강 등의 의복 

색이 안경 착용여부에 따른 연령 평가에 영향을 

줌을 의미하며, 안경과 같은 외모단서가 다른 

단서와 함께 사용되면 그 효과에 변화가 있었던 

선행연구(Lennon & Miller, 1984-1985)와 유사한 

맥락이다.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직업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χ
2 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서는 직업 추론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응답지 

24개를 제외하였다.

전체 분포 경향을 보면 자극물의 여성은 사무

직으로 추론되는 비율이 41.0%로서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 전문직(25.0%), 서비스직(14.4%), 관

리직(9.4%), 대학생(8.9%)의 순이었고, 비취업주

부(1.3%)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안경 착용과 직업 추론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

다. 금속테 및 뿔테 안경을 착용한 여성은 안경

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전문직으로 추론되

었으며, 금속테는 뿔테 안경보다 더 전문직으로 

추론되는 비율이 높았다. 안경 착용자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전문직으로 추론된 비

율이 약 50% 정도 더 높았다. 또한 뿔테 안경 

착용자는 금속테보다 대학생으로 평가되었고, 

안경 착용자는 서비스직으로 평가되는 비율이 

낮았다. 

귀걸이 착용 여부와 직업 추론은 유의한 관계

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사무직 추론이 가장 많

은 가운데, 특히 귀걸이 착용자는 비착용자보다 

사무직으로 추론되는 정도가  더 높았다.

헤어길이와 직업 추론은 유의한 관계가 있어,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전문직이나 관리직으

로 추론되는 비율이 높았고, 긴 머리는 대학생

으로 평가되는 비율이 높았다. 

의복 색과 직업 추론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

다. 연회색 및 진회색 재킷은 사무직이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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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색

안경, 귀걸이       
연회색 진회색 빨강 어두운 빨강

금속테
귀걸이유     29.94ab    29.73ab    29.03abcd    30.23a

귀걸이무     29.50abc    29.23abcd    29.10abcd    28.44abcde

뿔테
귀걸이유     27.87bcde    28.73abcde    30.07ab    28.40abcde

귀걸이무     29.43abc    27.97abcde    28.23abcde    27.23cde

안경 비착용
귀걸이유     27.87bcde    27.03de    28.23abcde    26.63e

귀걸이무     27.80bcde    28.03abcde    27.3cde    28.13abcde

F=2.19, p=.00,  a-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8> 연령 평가에 대한 안경, 귀걸이, 의복 색에 따른 평균 비교

직으로 추론되었고, 빨간색 재킷은 서비스직으

로 추론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E: 귀걸이유, NE: 귀걸이무

<그림 7> 연령 평가에 대한 안경, 귀걸이, 의복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전문직 추론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안경을 착용한 여성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

우보다 전문직으로 추론된 비율이 매우 더 높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Hellström and Tekle(1994)

의 연구에서 안경이 지적 직업과 관련된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안경이 권

위(정수정 외, 1999)와 지성 평가(Terry,  Krantz, 

1993)에 도움이 되었던 내용과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짧은 헤어스타일과 무채색 의복이 전문직 

추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커트머

리가 긴 머리보다 지적인 이미지가 높고(이영미, 

서미아, 1998), 책임감 있는 인상을 주었던 결과

(윤소영, 2001)와 같은 맥락이며, 전문직 여성의 

이미지가 무채색 의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는 선행연구(김문영, 2002)와 일치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안경, 헤어길이, 의복 색은 전

문직 추론에 도움이 되는 단서가 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과 

같은 외모 장식에 따른 여성의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 평가, 연령 및 직업 추론의 차이를 조사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 362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경과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착용하

지 않은 경우보다 전문직 이미지가 더 높게 지

각되었으며, 짧은 머리가 긴 머리보다 전문직 

이미지가 높게 지각되었다. 연회색 및 진회색 

재킷은 빨강 및 어두운 빨강 재킷보다 전문직 

이미지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안경을 착용한 경우보다 선호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착

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긴 머리는 짧은 머리보

다 선호도가 더 높았다. 

둘째, 상호작용효과를 볼 때 뿔테 안경을 착

용하고 귀걸이를 하지 않은 여성은 선호도가 매

우 낮게 평가되었으나, 뿔테 안경과 함께 귀걸

이를 착용한 여성은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이것

은 귀걸이와 같은 장식적인 액세서리가 뿔테 안

경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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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업   

계 χ
2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대학생
비취업

주부

안경

금속테

뿔테

안경무

 69(29.1)

 62(26.5)

 44(19.2)

  3(13.9)

 17 (7.3)

 16 (7.0)

 90(38.0)

100(42.7)

 97(42.4)

 27(11.4)

 26(11.1)

 48(21.0)

 15 (6.3)

 27(11.5)

 20 (8.7)

  3(1.3)

  2(0.9)

  4(1.7)

237(100)

234(100)

229(100)

27.78**

df=10

귀걸이
유

무

 91(25.7)

 84(24.3)

 27 (7.6)  

 39(11.3)

159(44.9)

128(37.0)

 52(14.7)

 49(14.2)

 21 (5.9)

 41(11.8)

  4(1.1)

  5(1.4)

354(100)

346(100)

12.37*

df=5

헤어

길이

짧은

긴

114(32.9)

 61(17.2)

 42(12.1)

 24 (6.8)

126(36.4)

161(45.5)

 53(15.3)

 48(13.6)

  6 (1.7)

 56(15.8)

  5(1.4)

  4(1.1)

346(100)

354(100)

65.83**

df=5

의복 

색

연회색

진회색

빨강 

어두운 빨강

 50(28.2)

 47(27.5)

 42(23.7)

 36(20.6)

 12 (6.8)

 17 (9.9)

 16 (9.0)

 21(12.0)

 83(46.9)

 69(40.4)

 64(36.2)

 71(40.6)

 23(13.0)

 19(11.1)

 32(18.1)

 27(15.4)

  9 (5.1)

 19(11.1)

 16 (9.0)

 18(10.3)

  0(0.0)

  0(0.0)

  7(4.0)

  2(1.1)

177(100)

171(100)

177(100)

175(100)

29.67*

df=15

계 175(25.0)  66 (9.4) 287(41.0) 101(14.4)  62 (8.9)   9(1.3) 700(100)

*p<.05,  **p<.01,   (  )=row. %

<표 9>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복 색에 따른 직업 추론의 분석  

한다.

셋째, 전문직 이미지가 가장 높은 여성은 짧

은 머리에 금속테 안경과 귀걸이를 착용하고 회

색 옷을 입은 여성이었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서 긴 머리에 귀

걸이를 착용하고 회색 옷을 입은 여성이었다.

넷째, 안경 착용 및 외모 장식은 연령 추론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금속테 안경을 착용한 

여성은 29.40세로 보여 가장 연령이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 뿔테 안경 착용자는 28.49세로 보

여 두 번째로 연령이 높았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27.63세로 가장 연령이 낮았다. 헤

어길이의 경우 짧은 머리는 30.18세, 긴 머리는 

26.85세로 보여, 헤어길이에 따라 3-4세 정도 연

령이 달리 평가되었다.

다섯째, 직업 추론에서 금속테 안경 착용자, 

짧은 머리, 회색 재킷을 착용한 여성은 전문직

으로, 귀걸이 착용자는 사무직으로 추론되었다. 

또한 안경 착용자는 서비스직으로 평가되지 않

았으나, 빨강 재킷 착용자는 서비스직으로 평가

되는 비율이 높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안경, 귀걸이, 헤어길이, 의

복 색과 같은 외모단서는 지각대상자의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 평가, 연령 및 직업 추론에 영

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안경 착용은 대체로 외모 이미지 향상

에 긍정적 효과를 주지 않았으나 전문직 이미지 

평가에는 긍정적이었다. 짧은 머리, 무채색 의복

은 전문직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단

순한 귀걸이 착용도 전문직 이미지와 선호도와 

같은 외모 이미지 평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단서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각적 이미

지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여성의 외모 향상과 전문직 이미지 유지에 도움

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자극물로 사용된 인물의 사

진이 실물과 차이가 있을 것이며, 한 명의 모델

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2명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의 효과를 비교하

여 외모 장식과 인물의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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